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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읽기 전 활동

1. 책 표지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2.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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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 아기들의 방에는 왜 핑크 아니면 블루 두 가지 색깔의 물건만 있을까요?

2. “핑크!”하고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블루!”하고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3. “원래 그런 색은 없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4.  소녀와 소년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의 색깔

과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색깔은 어떻게 다른가요?

5. 색 말고도 자라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네요. 무엇인가요?

6. 핑크를 좋아하는 할머니의 사진을 통해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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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책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을 찾아보세요.

8. 다음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해 보세요.

  읽기 후 활동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왜 그 색을 좋아하나요?

다음은 1918년 미국 패션잡지 <언쇼>에 실린 내용입니다. 

“남자아이에게는 핑크가 더 어울립니다. 파랑은 연약하고 앙증맞은 색이에요. 

아들에게는 강하고 힘찬 느낌을 주는 핑크색 옷을 골라 주세요.” 

다음은 2018년 한국의 가영이 엄마가 <베이비뉴스>에 고민을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남자아이에게 핑크색 옷을 입혀도 될까요?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것도 걱정이지만 나중에 커서 여자 같은 남자가 될까 봐 고민입니다.”

도대체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똑같은 색이 남자아이의 색이었다가 여자아이의 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말로 여자의 색, 남자의 색이 따로 있는 걸까요?

1.   아기들은 어려서 직접 색을 고를 수 없어요. 아기들을 돌보는 어른들이 골라 준 색이에요. 어른들은 블루는 남자아이의 색이고 핑크는 여자

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또 물건을 팔고 있는 곳에서 고를 수 있는 색이 블루와 핑크 두 가지뿐이기도 하고요.

2.   큰 소리로 말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핑크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블루는 항상 씩씩하고 용감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책에서는 핑크와 블루에 온갖 느낌을 한데 섞어 표현했어요.

3.   “핑크는 원래 여자아이의 색이고 블루는 원래 남자아이의 색이다.”라는 생각은 편견(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아이도 블루를 좋아할 수 있고 남자아이도 핑크를 좋아할 수 있어요.

5.   물건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기가 직접 정말 좋아하는 물건들만 고르게 되었으니까요.

6.   흔히 핑크는 어린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핑크를 좋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쓰느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감출 필요는 전혀 없어요.

7.   “누구도 우리에게 색을 정해 줄 수 없지요.” “세상에는 여자아이의 색도 남자아이의 색도 없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핑크와 블루 말고 다

른 색도 많다는 것을요.”

8.   오랫동안 사람들은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입는 옷도, 쓰는 물건도, 심지어 직업도 달라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핑크가 남자다운 색이었다가 갑자기 여자다운 색으로 바뀐 것처럼, 모두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눈 것뿐이에요. 세상

에는 남자다운 것도, 여자다운 것도 없답니다.

읽기 중 활동 ✚ 도움말

색을 채워보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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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책에 나온 사진처럼 내가 가진 물건들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 보세요.

3. 책에 나온 사진에서 색을 모두 없애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 보세요.

사진을 붙여보세요


